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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녀에 대한 인식]

- 한국인은 딸을 더 선호할까? 아들을 더 선호할까?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, ‘딸이 하나 있어야 한다’
에 62%, ‘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’에는 35%가 동의해, 딸 선호가 아들 선호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 

- 특히 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이후 60%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,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‘딸이 필요
하다’는 데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.

한국인 10명 중 6명, ‘딸은 하나 있어야 한다’!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∙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 
            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 
*2018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대상 조사, 2점 척도(그렇다, 그렇지 않다)로 제시함 
  2021년부터는 4점 척도(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, 전혀+별로 그렇지 않다)로 제시, 2022년 조사부터는 ‘모르겠다’를 보기에 제시함

[그림]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* (일반 국민, ‘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’ 비율, 각 조사별 N=1,000, %)

-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‘딸 선호’가 ‘아들 선호’를 앞섰으며,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혹은 딸 선호도 모두 
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

- 한편, ‘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’는 응답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유일하게 절반(50%)을 차지했다.

모든 세대에서 ‘딸 선호’ 우세!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∙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 
            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 
*모르겠다 응답은 제외 
**4점 척도

[그림] ‘연령별’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* (2026, 일반 국민, ‘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’ 비율*,  N=1,000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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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(또는 키웠는지) 물은 결과, ‘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춘 도덕적 윤리적 
사람’(58%)을 가장 높게 꼽았다. 이어 ‘신체적∙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사람’(51%), ‘자신의 진로와 
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’(39%) 등의 순이었다. 

- 반면 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’에 대한 의견은 4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, ‘도덕적·윤리적인 사람’(58%)!

[그림] 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 (2026, 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8개, N=1,000, %) 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∙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 
            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

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춘 도덕적·윤리적 사람

신체적·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사람

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

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

가족과의 유대와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

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

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참여형 사람

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인 사람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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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 독립과 관련된 몇 가지 인식을 물은 결과, 국민 대다수(86%)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
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18~29세 청년층의 동의율은 67%에 그쳐, 타 연령대에 비해 
독립에 대한 부담이나 유예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 

- 한편, ‘독립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하다’(28%)는 인식에는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동의하지 않아, 
자녀 독립 이후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분리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.

국민 86%, ‘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’!

[그림] 자녀 독립에 대한 인식* (2026, 일반 국민, N=1,000, %)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∙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 
            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 
*모르겠다 응답은 제외

자녀는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
      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

     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가 
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

            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
독립하기보다는 함께 살고 싶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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